
48과 고난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였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 

보였어요.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병사들이 대답했어요.“예수를 

잡으러 왔소!”병사들은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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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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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죄수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어요.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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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 피가 흘렀어요.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눕혀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하시고 돌아가셨어요.



82

남우는 교회학교 친구 아람, 민준, 예은, 민서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방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남우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했어요. 장난감은 상자 안에 넣고, 책도 

책꽂이에 차례차례 정리해서 꽂았어요. 청소기로 바닥의 

먼지도 치우고, 걸레로 바닥도 닦았어요. 남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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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는 교회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힘든 일을 아주 

많이 겪으셨다고 했어....... 난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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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뉘우치길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색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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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마가복음 9장 12절




